
ARIVIC umbrella

ARI

새로운 개념의 핸즈프리 우산입니다.



비에 젖은 우산은 주머니나 가방에 넣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리빅 우산은 우산천이 케이스에 수납되어 사용 후

주머니나 가방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마술같이 작은케이스에서 펼처진 Arivic 우산

아리빅 우산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날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제품의 색상은 검은색 또는 다른 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분의 불편함보다 3시간의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

“우산을 쓰는 시간이 5분, 휴대시간이 3시간이라

   가정한다면 우리는 우산을 휴대하는 시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설계에서 제작까지 휴대성만을 목표로

   핸즈프리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가방에도

더 작은 주머니에도



비 오는날에도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비 오는날에도 양손의 자유를



No plastic

ARIVIC umbrella

“당신의 작고 똑똑한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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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천 중심의 자석을 본체의 

철판에 대어 부착한다.

우산천의 단추를 결합하고 링을 우산천 

안으로 밀어넣는다.

우산천에 연결된 줄을 풀어낸 후, 본체의 

입구 틈새로 줄을 끼워 넣고 케이스 안쪽의 

기어에 맞춘 후, 케이스 뚜껑을 닫는다.

펼칠 때 접을 때

뚜껑을 돌려 본체를 열어 우산천을 

꺼낸다.

*감겨진 우산링에 다치지않도록 항상 

  아래방향으로 뽑아 꺼낸다.

양쪽의 고정끈을 손잡이와 함께

잡고 연결줄과 단추있는 쪽이

정면을 향하게 사용한다.

본체와 우산천을 분리시킨 후,

우산천의 단추도 분리시킨다.

    쯤 우산천이 말려 들어갔을 

때, 우산링을 밖으로 잡아 빼어 

남은 우산천을 말아 넣는다.

3
2 첫번째 우산대의 볼을 누르고

우산대를 접는다.

젖지않은 우산을 주머니나 

가방에 보관한다.

우산천의 안쪽 면이 보이게 우산링 

양끝단을 정리하여 입구에 넣고, 

손잡이를 돌려 우산천을 본체안으로

말아 넣는다.



keepmydreams@gmail.com

“Upgrade your life”

ARI

A.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8번길 56

하이테크관 502호

T.  82-32-527-2447

F.  82-32-503-2447

E. keepmydreams@gmail.com

새로운 개념 우산, 아리빅은 국내와 해외 8개국에서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